
[내신·수능 대비] 황진이 - <어뎌 내 일이야> 완벽 마스터
노트
교과서 지도서 지식 + 프린트·판서 핵심 + 고난도 응용 심화 통합본

1. 프린트 확인 문제 정답 (기본 개념 점검)

1번 정답: 후회 (또는 회한) — 임을 보내고 난 뒤의 정서를 뜻함.

2번 정답: 감탄사 / 영탄법 — 초장의 '어뎌(아아)'를 통해 안타까운 심정을 집약함.

3번 정답: 행간걸침 (또는 중의적 표현) — '제 구태여'를 통해 복합적인 갈등을 드러냄.

2. 작품 개관 및 기본기 다지기

갈래 평시조, 서정시, 단시조, 이별가

성격 감상적, 애상적, 여성적, 고백적

제재 임과의 이별과 그리움 (보내고 그리는 정)

주제 이별에 대한 후회(회한)와 임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

특징
1. '행간 걸침'과 '도치법'을 활용한 중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복합적 심리를 절묘하게 드러냄.
2. 시조의 기본 형식(3장 6구 45자 내외, 4음보 율격, 종장 첫 구 3음절 고정)을 완벽히 지님. 

3. 원문 및 3단계 시상 전개 구조 (서술형 대비)

초장: 어뎌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중장: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종장: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情)은 나도 몰라 하노라. 

구분 원문 및 현대어 풀이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초장
(후회)

• 이별 후에 찾아온 자책과 후회
• 감탄사 '어뎌'를 통한 영탄법 구사

• 

• 

• 

1



구분 원문 및 현대어 풀이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어뎌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 아아, 내가 한 일이여! (임을 보내면 이렇게) 그리워할
줄을 내가 몰랐단 말인가!

중장
(미련)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임이) 가겠냐마는, 구태여...

• 임을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안타까움
• '가랴마는'에 설의법 사용

종장
(그리움)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情)은 나도 몰라 하노라.
→ (자존심 때문에) 보내놓고 뒤늦게 그리워하는 감정은
나조차도 모르겠구나.

• 걷잡을 수 없는 그리움과 심리적 갈
등
• 종장 첫 구 '보내고'는 3음절 고정 규
칙 준수

4. 🔥 [킬러 문항 핵심] '제 구태여'의 중의성과 행간 걸침

이 시조에서 변형 문제나 100점 방지용 킬러 문제로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 구태여'를 어디에 걸쳐서 해석
하느냐에 따라 주체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석 ① 주체를 '임'으로 보는 경우 (도치법 적용)

문장 구조: 중장 끝의 '제 구태여'를 종장으로 넘겨서 연결함.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현대어 풀이: "내가 있으라 했다면 가겠냐마는, 임이 구태여 (내 뜻을 저버리고 굳이) 가 버렸다."

화자의 심리: 떠나간 임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내포됨.

해석 ② 주체를 '화자 자신(나)'으로 보는 경우 (행간 걸침 적용)

문장 구조: 중장 끝의 '제 구태여'가 중장 내부의 서술어(생략된 '보냈다')로 연결됨.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놓고) /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현대어 풀이: "내가 있으라 했다면 (임이) 가겠냐마는, 내가 구태여 (붙잡지 않고 굳이) 보내놓고~"

화자의 심리: 임을 붙잡지 않은 자신에 대한 자책, 후회, 미련이 극대화됨.

💡 지도서 핵심: 의도적인 '행간 걸침'의 문학적 효과

황진이가 '제 구태여'를 중장의 맨 끝에 애매하게 배치한 이유는 문장 구조의 모호성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임
을 붙잡고 싶은 사랑의 감정'과 '차마 붙잡지 못하고 보내야 했던 자존심(혹은 기생이라는 신분적 한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화자의 복합적이고 모순된 심리적 갈등을 가장 절묘하게 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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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지 판별용 표현 기법 & 특징 총정리

순우리말의 묘미: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한자어를 남발하던 남성 사대부 시조와 달리, '어뎌', '그릴 줄을', '제 구태
여' 등 섬세하고 감각적인 순우리말 중심의 시어를 사용하여 애틋한 이별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솔직한 감정 표출: 이별을 슬프지만 무조건 참아내는 유교적 인고의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그
리움을 고백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솔직하게 드러냄 (여성 평시조의 극치).

기타 수사법: 초장의 '어뎌'(영탄법), 중장의 '가랴마는'(설의법), '제 구태여'의 배치에 따른 도치법 및 중의법 활용.

6. 수능형 외부 지문 및 연계 예상 포인트

작가(황진이)의 신분적 특성 연계: 사대부 시조가 충(忠), 효(孝) 등 관념적이고 유교적인 교훈을 담았다면, 황진이
는 기생이라는 신분 덕분에 유교적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 본연의 감정(사랑과 이별)을 솔직하게 노래할 수 있
었음. [비교 출제 유력]

한국 문학의 전통 '이별의 정한(情恨)' 계보 연계:

고려가요 <가시리>: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안 올까 봐 보내옵니다" → 소극적 순종과 인고

김소월 <진달래꽃>: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 슬픔의 절제와 수용

황진이 <어뎌 내 일이야>: "보내놓고 이렇게 그리워할 줄 몰랐다" → 자책, 미련, 솔직한 후회

• 

• 

• 

1.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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